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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20.  
19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

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

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

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

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

를!" 하고 인사하셨다.   20그리고 나

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

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

서 어쩔 줄을 몰랐다.   21예수께서 다예수께서 다예수께서 다예수께서 다

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내 아버내 아버내 아버

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

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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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2장  생활 양식 제 19조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매인 죽음의 참 뜻을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회원은 성부와의 결정적 만남을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 
입회기 양성교재 입회기 양성교재 입회기 양성교재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폰테 콜롬보폰테 콜롬보폰테 콜롬보’     

<<<<제제제제19과과과과>>>>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 평화와 기쁨의 전달자    

체의 하느님에 대한 확신으로 평화의 전달자가 되었다.  성인은 평화를 얻는데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된 평화는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참되고 완전한 기쁨  참되고 완전한 기쁨  참되고 완전한 기쁨  참되고 완전한 기쁨  프란치스코는 레오형제와의 대화를 통해 참되고 완전한 기쁨은 고통과 모욕, 수치, 불쾌함을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며 달게 참고 이겨내는 것이라 했다.  성령을 통하여 어느 것에도 얽메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자매인 죽음과 성부와의 만남  자매인 죽음과 성부와의 만남  자매인 죽음과 성부와의 만남  자매인 죽음과 성부와의 만남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하느님으로 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리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으로써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였다.  순례자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재속프란치스칸은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유롭게 하여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 할 준비를 항상 하여야 한다. 

평화와 참된 기쁨은  프란치스칸 영성의 열매이다.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사도’라 불리었듯이 우리도 평화의 전달자로 기쁘고 평화로운 죽음의 자매를 맞이 할때까지 이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한다.  평화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   진정한 평화란 하느님을 진실로 알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단순한 즐거움이나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평안함등 이기주의적일 수 있는 그런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셨듯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것이 참된 평화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인사하셨듯이 이 세상이 정의가 꽃피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살았던 성인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해와달, 새와 양들과도 형제 자매로 평화를 맺었고, 가난한 이웃과 강도에게도 도움을 주어 평화를 만들어 나갔으며, 당시 적이던 술탄의 멜렉 엘 카멜을 찾아가 형제로서 평화를 이끌어 냈다.  성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삼위일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15. 15. 15. 15. 평화 평화 평화 평화 >>>>        1111   "   "   "   "평화의 사람은 복되다평화의 사람은 복되다평화의 사람은 복되다평화의 사람은 복되다. . . .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마태 마태 마태 5,9).5,9).5,9).5,9).    2   2   2   2   진정 평화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진정 평화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진정 평화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진정 평화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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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회계보고 회계보고 회계보고 회계보고 7월말월말월말월말>>>>            항목항목항목항목    금액금액금액금액    합계합계합계합계    이월이월이월이월            $1,396.65    수입수입수입수입    추가 캠핑 회비추가 캠핑 회비추가 캠핑 회비추가 캠핑 회비    $40.00            회비 회비 회비 회비 (7월월월월)    $140.00        
잔고잔고잔고잔고            $531.65    지출지출지출지출    도서 구입도서 구입도서 구입도서 구입        $45.00        미결 서약식 경비미결 서약식 경비미결 서약식 경비미결 서약식 경비        $1,000.00    

    ♥  지난 ♥  지난 ♥  지난 ♥  지난 8888월월월월 22 22 22 22일일일일, 23, 23, 23, 23일일일일    각각 각각 각각 각각 Peace FraternityPeace FraternityPeace FraternityPeace Fraternity의의의의    Delores SaundersDelores SaundersDelores SaundersDelores Saunders와와와와    부회장을 지낸 부회장을 지낸 부회장을 지낸 부회장을 지낸 John Cramer John Cramer John Cramer John Cramer 장장장장례식이 있었습니다례식이 있었습니다례식이 있었습니다례식이 있었습니다.  .  .  .  김요셉형제가 김요셉형제가 김요셉형제가 김요셉형제가 John CramerJohn CramerJohn CramerJohn Cramer의의의의    장장장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례식에 다녀왔습니다례식에 다녀왔습니다례식에 다녀왔습니다....    ♥  최근 지구회장 캐런 오스틴과 지구 부회장 수잔과♥  최근 지구회장 캐런 오스틴과 지구 부회장 수잔과♥  최근 지구회장 캐런 오스틴과 지구 부회장 수잔과♥  최근 지구회장 캐런 오스틴과 지구 부회장 수잔과의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의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의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의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Forming GroupForming GroupForming GroupForming Group의의의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오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오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오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오는 11111111월월월월    지구형제회 모임에서 지구형제회 모임에서 지구형제회 모임에서 지구형제회 모임에서 Emerging GroupEmerging GroupEmerging GroupEmerging Group으로의 자격을 신청할 계획임을 재확으로의 자격을 신청할 계획임을 재확으로의 자격을 신청할 계획임을 재확으로의 자격을 신청할 계획임을 재확인 했습니다인 했습니다인 했습니다인 했습니다....    두만강목장의 김기수 신부님께서 여름비로 많이 고생두만강목장의 김기수 신부님께서 여름비로 많이 고생두만강목장의 김기수 신부님께서 여름비로 많이 고생두만강목장의 김기수 신부님께서 여름비로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소식과 김종덕 미카엘형제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소식과 김종덕 미카엘형제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소식과 김종덕 미카엘형제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소식과 김종덕 미카엘형제님께서 10101010월월월월5555일경 북한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 왔습일경 북한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 왔습일경 북한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 왔습일경 북한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니다니다니다.... 

 
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타 미주 지역 형제회 소식 ♥♥♥♥  2007년년년년 7월월월월15일일일일 한맘 성당에한맘 성당에한맘 성당에한맘 성당에서 김기수신부님께서 북한동포서 김기수신부님께서 북한동포서 김기수신부님께서 북한동포서 김기수신부님께서 북한동포의 어려움과 중국으로 탈북하는 의 어려움과 중국으로 탈북하는 의 어려움과 중국으로 탈북하는 의 어려움과 중국으로 탈북하는 동포들의 실태와 상황을 화면으동포들의 실태와 상황을 화면으동포들의 실태와 상황을 화면으동포들의 실태와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주시며 설명 하셨습니다로 보여주시며 설명 하셨습니다로 보여주시며 설명 하셨습니다로 보여주시며 설명 하셨습니다.    

 ♥7♥7♥7♥7월월월월13131313일일일일----15151515일일일일    연례피정에 연례피정에 연례피정에 연례피정에 66666666명이 참석하여 김기수신부님의 명이 참석하여 김기수신부님의 명이 참석하여 김기수신부님의 명이 참석하여 김기수신부님의 ’’’’프란치스칸의 삶프란치스칸의 삶프란치스칸의 삶프란치스칸의 삶’’’’이란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이란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이란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이란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  .  .  모든 기대에서 모든 기대에서 모든 기대에서 모든 기대에서 벗어날 때 참 프란치스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벗어날 때 참 프란치스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벗어날 때 참 프란치스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벗어날 때 참 프란치스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씀하셨습니다씀하셨습니다씀하셨습니다....    
<토롵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토롵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토롵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토롵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2007년년년년 7월월월월 월보월보월보월보> 

 ♥ 2007♥ 2007♥ 2007♥ 2007년년년년    서약식서약식서약식서약식,  6,  6,  6,  6월월월월24242424일일일일    성성성성    프란치프란치프란치프란치스코스코스코스코, , , , 성글라라성글라라성글라라성글라라, , , , 꼴베꼴베꼴베꼴베, , , , 성디에고 네 형제성디에고 네 형제성디에고 네 형제성디에고 네 형제회의 합동 서약미사와 입회식이 회의 합동 서약미사와 입회식이 회의 합동 서약미사와 입회식이 회의 합동 서약미사와 입회식이 Orange County Orange County Orange County Orange County 성토마스 성당에서 성성토마스 성당에서 성성토마스 성당에서 성성토마스 성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 ♥ ♥ ♥ 매매매매 5 5 5 5년마다 개최되는 미국국가형제회 행사인 년마다 개최되는 미국국가형제회 행사인 년마다 개최되는 미국국가형제회 행사인 년마다 개최되는 미국국가형제회 행사인 Quinquennial Congress 2007Quinquennial Congress 2007Quinquennial Congress 2007Quinquennial Congress 2007이이이이 ‘Many cultures  ‘Many cultures  ‘Many cultures  ‘Many cultures through Francis in Christ’through Francis in Christ’through Francis in Christ’through Francis in Christ’란란란란    주제로 피츠버그에서 개최주제로 피츠버그에서 개최주제로 피츠버그에서 개최주제로 피츠버그에서 개최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  .  .  이요셉이요셉이요셉이요셉, , , , 주미셸주미셸주미셸주미셸, , , , 권요한등 세명의 성디에고권요한등 세명의 성디에고권요한등 세명의 성디에고권요한등 세명의 성디에고형제를 포함 형제를 포함 형제를 포함 형제를 포함 70707070여명의 한인 형제들이 참석했습니다여명의 한인 형제들이 참석했습니다여명의 한인 형제들이 참석했습니다여명의 한인 형제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디에고 형제회 성디에고 형제회 성디에고 형제회 성디에고 형제회 2007년년년년 7월월월월 월보월보월보월보>            ♥  ♥  ♥  ♥  7월월월월1일일일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과 함께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과 함께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과 함께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 ♥ ♥ ♥ 오는 오는 오는 오는 8888월월월월    지구형제회에서 저희 형제회에 지구형제회에서 저희 형제회에 지구형제회에서 저희 형제회에 지구형제회에서 저희 형제회에 사목적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사목적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사목적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사목적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 ♥ ♥ ♥ 이태리 성지 순례팀이 유수일 사베리오신부님을 모시이태리 성지 순례팀이 유수일 사베리오신부님을 모시이태리 성지 순례팀이 유수일 사베리오신부님을 모시이태리 성지 순례팀이 유수일 사베리오신부님을 모시고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고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고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고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  .  .  신앙을 확신앙을 확신앙을 확신앙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2007200720072007년 년 년 년 7777월월월월    월보월보월보월보>>>> 자기를 주면 받을 수 있고자기를 주면 받을 수 있고자기를 주면 받을 수 있고자기를 주면 받을 수 있고, , , , 자기를 잊으면 찾을 수 있고자기를 잊으면 찾을 수 있고자기를 잊으면 찾을 수 있고자기를 잊으면 찾을 수 있고, , , ,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 , ,     목숨을 잃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겠사오니목숨을 잃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겠사오니목숨을 잃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겠사오니목숨을 잃으면 영생으로 부활하겠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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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크레머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이 번주에 Peace Fraternity에는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다.  두 번 모두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참석해야 하겠기에 일하는 곳과 가까운 스카츠데일의 Casa에서 거행되는 존 크레이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한 때 Peace Fraternity의 부회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기억도 없는 형제였다.  검은 넥타이에 검정자켓을 준비하였다.   차에서 내리며 옷메무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채플로 향하였다.  입구의 팜플렛에 ‘In celebration of the life of John Cramer (존 크레이머의 삶을 기념(축하)하며)’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for your faithful people, life is changed, not ended (믿는이에게 인생은 끝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앞에 ‘celebration (기념, 축하)’란 말이 이해되게 하는 문구였다.  채플에 들어가 보니 꽤나 많은 조문객이 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옷차림이 나와는 다른 평상복에 가까운 차림이었다.  검은 네타이나 검정드레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렇게 존 크레이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Peace Fraternity형제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가 인사를 나누었다.  보통은 장례식에 가면 ‘표정관리’ 하느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곳 형제들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미사 중에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잠깐 잠깐 욱컥하는 순간도 있었다.  미사를 마치고 존 크레이머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있었다.  나누고 싶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앞에 나와 다른 조문객과 나누는 시간이었다.  주례신부님의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존 크레이머의 작은 딸이 추억을 나누었다.  어린시절 아빠로부터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 신나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수영장에 골프카트와 함께 빠진 이야기를 하며,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는 법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며 유머를 보였고 조문객들은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아빠가 ‘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갈 때에는 골프카트는 밖에 나아두고 들어가거라’ 하셨어요.’할때 다시 한 번 웃을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는 큰 아들과 매제가 나와 존 크레이머와의 즐거웠던 그리고 재미났던 추억을 나누었고, 또 그 다음에는 존 크레이머가 세상을 떠나기전 며칠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자매가 나와 존 크레이머가 주위의 사람 하나 하나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모두를 너무 사랑했다는 말을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장례식에 가게되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주위의 어르신들을 걱정하고 그 분들이 계시지 않을 세상을 생각하며 슬퍼하곤 했다.  오늘 미사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며 슬픔에 잠겼는데, 혹 다음으로 이세상을 떠날 사람이 나 자신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내가 떠난 세상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에 요세피나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자기를 나두고 나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않된다고 하던 생각이 났다.  이제 막 8개월이 된 영채와 아직도 너무 어린 아이들을 나두고 떠난다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죽음의 자매를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떠나고 남게될 아이들과 요세피나를 생각하면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대책이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준비해 두고 떠나야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나를 버려야 얻는다’는 생각이 번뜩 들며, 별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 아직도 언제나 ‘나’를 하느님 앞에 우선으로 두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를 버리면 ‘우리’가 될텐데 ‘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대상이 하느님과 온 세상에서 ‘나’하나로 갑자기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버리면 세상에 남게될 내가 사랑하는 모든이들을 하느님과 온 세상이 돌보아 줄텐데.  그 것을 이루기 위해 또 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언제쯤 나는 그런 주님에게 모두 의탁하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엄마를 보고 한 발자국 앞으로 발을 띄는 아기처럼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언제쯤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김요셉   


